
일본의 면방공장 - 공장브랜드의 상징화 

 
◎ 일본산, A공장 제품이 실질 브랜드 

최근 일본 섬유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면제품 중 일본내에 있는 공장에

서 방적된 실로 생산된 제품은 몇 %에 불과하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으로부터의 수입 침투율은 95% 수준까지 올라갔다. 

글로벌 오퍼레이션(global operation)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시장을 

잠식당할 만큼 경쟁력이 떨어졌다면 국내에서의 생산을 고집하지 말고 해외

공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산업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산업이 국가적인 견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면, 

만에 하나라도 최소한의 국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내셔널 리밋(national 

limit)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면방산업을 재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오히려 값싼 수입품이 국민에게 이롭다던 주장도 저

품질을 혐오하는 소비자의 기호가 뚜렷해지고, 실업자가 증가되면서 일본내 

공장의 폐쇄를 우려하는 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의 분위기가 변하면서, 시중의 상품이 수입품이 아닌 “일본

산” 이거나 또는 “A면방 OO공장제 실”을 사용하였거나 “B면방 XX공장 P기

술자가 만든 실”로 생산된 제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방적협회에서는, 미국원면을 사용한 면제품에 붙일 수 있는 US

코튼·마크 제도를 본받아, 일본에서 생산된 원면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방

적된 순면사와 면이 50%이상 혼용된 실에 “pure cotton”과 “cotton blend”로 나

누어 시행하는 저팬·코튼·마크(Japan Cotton Mark)제도를 고안, 일본에서 방



적된 면사로 생산한 면제품에 무상(無償)으로 표시할 수 있고, 해외에서 제직

·편성되거나 가공·봉제되었어도 일본 내에서 판매되면 코튼·마크를 붙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정고객의 극 소로트 전용사도 수주 

1992년 일본방적협회 회원사의 보유추수는 600만추를 약간 밑돌았지만, 지

금은 200만추를 밑돌아, 불과 10년 만에 보유추수가 1/3로 줄었다. 분명 정방

기는 1/3로 감소하였지만 정방의 전(前)공정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갖추

기 위해, 정방기와 같은 비율이 아닌 상당한 여유시설을 유지해 왔다. 대로

트의 주문이 급격히 감소하자, 그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소로트도 한

데 모아 공장 조업을 유지하다보니 다품종 소로트 생산체제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살아남은 대부분의 면방공장은 결과적으로 구축된 다품종 소

량 생산체제에서 그 동안 축적된 기술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중 몇몇 공장에서는 특정고객만을 위한 전용사(專用絲)를 고객이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극 소로트도 생산해 주는 첨예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여러 컨버터(converter)나 제직·편성, 어패럴업자 등의 고객

으로 하여금 방적공장을 “내 공장”이라는 감각으로 부담 없이 드나들며 원하

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다. 

 

◎ 일본내 공장은 플러스·알파 기술의 개발지향형으로 

일본섬유제품의 볼륨 존(volume zone)에 속해 있는 보급품 시장에서, 일본

의 면방공장은 수입품과의 가격경쟁력이 전혀 상대할 수 없게 떨어지자, 동

남아 등 이웃나라인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 현지 방직공장에 

직접적인 자본참가나 기술제공을 통하여 영업활동에도 현지제품을 이용하려



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일본내 공장의 신상품 개발이 활발해지

고 있다. 예전에는 방적기술이라고 하면 주로 사절(絲切)을 줄이고, 생산성을 

올리고, 생산원가를 떨어뜨리는 등의 기술에 치중하였는데, 이러한 기초기술

은 중국도 스스로 기술향상 노력으로 향상하고 있고, 또한 섬유기계 메이커

들이 이들 기술을 기계화한 신기계를 개발하여 중국 등 개도국에 판매하고 

있다. 

그럴수록 일본내 방직공장은 기계만으로도 발휘할 수 있는 기초기술에 플

러스·알파의 기술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수기술만이 개도국의 추격

을 물리칠 수 있으며, 이런 기술의 상품화, 난이도 등이 고유기술의 독점기

간이나 이 기술에 의한 영업성과가 좌우된다. 개발이 어려운 기술일수록 외

부와 팀을 형성하여 공동 개발하거나, 개발된 신기술·신소재는 그 가치가 

인정되고 그 가치가 활용되어 소비자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신상품이 창

출될 수 있도록 수요자와의 팀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에 있는 투자공장도 일본의 기술자와 관리자를 파견하여 주변의 

다른 공장보다도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일

본의 투자방직공장의 상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공장이 계속 영업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구도에서, 일본의 투자공장이 영업보다는 계속적인 기술개

발에 치중하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이익을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적

자만 안 낼 정도로 경영하고, 해외공장에서의 이윤을 통해, 전체로서 이익을 

올리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